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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관점에서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의 순효과와 결합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

을 기초로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을 검토하고,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간의 개념적인 관계를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은 대덕연구

개발특구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114개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PLS 분석방법은 창업성공가

능성 결정요인의 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fsQCA는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의 결합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PLS 분석결과에서 기술사업화가능성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업성공가능성에 독립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기술사업화역량, 정보접근성 및 네트워크는 창업성공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편, fsQCA결과에서 기술사업화가능

성, 기술사업화역량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아지는 결합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성공가

능성 결정요인을 이해하는데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주제어: 창업성공가능성, 기술사업화가능성, 기술사업화역량, 네트워크, 정보접근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Ⅰ. 서론

최근 세계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 집약적인 창업기업이 경제와 사회에 긍정

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Bonaventura et al., 

2020).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에 기반한 창업은 침체된 경

제를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Colombelli, 2016). 각국 정부는 경제

에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을 촉

진하기 위해 젊은 기업가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Haltiwanger et al., 2013; Engelen et al., 2014; Dong et al., 

2020). 우리 정부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3% 증가하였으며, 

인구 천명당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가 3.6개로 17시도 중

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양준석, 2021), 대전의 기술기반 창

업은 26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7개의 대학이 위치에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연구기관

이 출자한 연구소기업은 2015년 88개에서 2019년 331개로 대

폭 증가하였다(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1). 이처럼 기술기반 

창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연구자가 창업시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많은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은 사용가능한 자원으로 실행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없

으며 시장에 내놓기도 전에 실패하기 때문에(Nelson et al., 

2020)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이 중요하

다. 연구자가 다양한 요인을 기초로 창업성공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때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러한 창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

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할 경우에 창업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들 요인의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방

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공공연구기관은 대

학과 국․공립연구기관을 포함한다(Robin & Schubert, 2013).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관점에서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순효과(net effect)와 결합적 효과를 분

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존 문헌은 창업기업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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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업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을 뿐, 아직 창업이 이루어

지지 않은 연구자의 지각된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문헌

에서 제시된 창업기업의 성공 및 기업성과 결정요인을 검토

하여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지각된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기초로 공공

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는 요인을 중심으로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

존 문헌에서 제시된 창업기업의 성공요인은 자금조달 특성, 

기업 특성 및 설립자 개인 특성 범주에서 제시되었다(Chorev 

& Anderson, 2006; Gloor et al., 2013; Banerji & Reimer, 2019). 

본 연구에서는 아직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관점에서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초

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 특성의 범주에서 창업성

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었다. 

첫째,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

다. 기존 연구에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창업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한 연구가 없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는 일반인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는 일반인과 달리 자

신이 연구하는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며, 이러한 역량은 연구자 창업

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이윤준 외, 2019). 

한편, 일반인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는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이 다르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은 창업성과에 영향

을 미친다(남정민, 2014). 이윤준 외(2019), 남정민(2014) 등의 

연구에 기초할 때 기술역량, 사회경제제적 지위 등이 일반인

과 다른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는 창업성공가능성을 지각하는 

정도도 다를 것이고,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도 다를 것이다. 둘째, 퍼지집합 질적비교분석

(fsQC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활용하여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간의 

결합적 효과를 분석한다. 기존 상관관계 기반의 정량적 분석

방법은 세 변수 이상의 결합효과를 분석할 수 없지만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방법을 혼합한 분석방법인 fsQCA는 창업

성공가능성이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원인변수의 결합조건을 분석할 수 있다.

Ⅱ. 문헌고찰 및 개념적 모델

창업과 관련된 기존 문헌에서는 학생, 교수 및 일반인 창업

기업의 성공 및 기업성과 결정요인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분

석되었으나 아직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직에 있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각된 창업성공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

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성공가능

성과 관련이 있는 창업기업의 성공 및 기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현직에 있는 공공연구기관 연구

자의 지각된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들 요인을 기반으로 연구모델을 제시하여 

검정하고자 한다. 기존 창업성공 및 기업성과 결정요인에 관

한 문헌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의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은 연구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

화가능성(Chorev & Anderson, 2006)과 연구자의 기술사업화역

량(Lim et al., 2017), 정보접근성(Ahlvik & Björkman, 2015), 네

트워크(Dong et al., 2020)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Hallak et al., 

2018)이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창업성공 및 기업성과 결정요

인에 관한 문헌을 기초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개인적 특

성을 중심으로 이들 요인이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관계를 검토하고, 이들 관계를 기초로 개념

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기술사업화가능성

창업기업의 발전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다(Gerhardt et al., 

2021). 혁신적인 기술은 경쟁전략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성

장을 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Van der Westhuizen 

& Goyayi, 2019). Minola et al.(2021)은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

으로 한 창업기업이 수익성에서 우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Chorev & Anderson(2006)은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성

공요인으로 기술과 제품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며, Bell & 

McNamara(1991)도 창업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요소를 4개

의 주요 분야로 제시하고, 그 중 기술제품의 중요성을 주장하

였다. Minola et al.(2021)은 기업 기반 혁신 창업기업과 대학 

기반 혁신 창업기업 간의 성과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대학 

기반 혁신 창업기업이 더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창업기업이 더 성과가 높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

은 아직 창업하지 않은 연구자들이 더 혁신적인 보유기술을 

사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지각된 창업성공가능

성이 높아진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결과이다. 기존 문헌에 기

초할 때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

술의 사업화가능성이 높다면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자

의 창업은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는 기술사업화가능성이 높을수

록 지각된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2. 기술사업화역량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사업화역량(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은 창업성공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기술사업화는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보완적인 지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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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이디어를 보강하고, 판매 가능한 상품을 개발 및 제조하

고,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세스이다(Mitchell & Singh, 

1996). 기술사업화는 새로운 기술을 시장요구에 충족하는 제

품 또는 서비스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로 디자인, 변경, 생산 

및 마케팅이 포함된다(Shan et al., 2021). 기업은 성공적인 기

술사업화를 통해 다양한 비용, 속도, 품질 및 새로운 속성 측

면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Zahra & Nielsen, 

2002). 연구자가 기술사업화역량이 높다면 기술을 고객 요구

에 충족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변환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는 기업성과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Chen(2009)은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업화하는 기업의 기술사업

화능력에 의해 사업성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보았다. 

Chen(2009)이 제시한 기술사업화능력에는 제품을 신속하게 개

발하는 능력,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능

력, 다양한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개

선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Lim et al.(2017)은 기업성과를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술사업화역량을 제시하였다. 한편, 

Kakati(2003)은 자원기반역량(resource based capability)과 경쟁

전략이 창업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

시하였다. Oakey(2003)는 창업성공에 기술적 능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보다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추가 관리 기

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문헌에 기초해 볼 때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

한다면, 자신이 보유한 기술사업화역량을 통해 빠르게 신제품

을 출시할 수 있고 타 기업과 적극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창업성공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사업화역량이 높

을수록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2: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는 기술사업화역량이 높을수록 

지각된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3. 정보접근성

창업기업은 목표시장의 정보와 경쟁기업의 정보에 대한 접

근성에 따라 창업성공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원천에서 파생된 시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은 비즈니스에서 기업의 잠재적인 경쟁우위

의 원천이다(Ahlvik & Björkman, 2015; Keszey, 2018). 기존 연

구(Day, 1994; Ahlvik & Björkman, 2015)에서 기업의 경쟁우위

는 시장요구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능력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창업기업이 경쟁우위를 확

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및 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성

이 요구된다. 창업기업의 첨단기술제품시장은 산업수명주기가 

짧고, 불확실성이 높고, 제품차별화가 높으며, 시장성장률이 

높고, 소비자의 구매 결정 참여 수준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

다(Gardner et al., 2000).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첨단기술제

품시장에서 시장 주도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신제품 개발과정

은 신제품의 핵심 성공요인이다(Cooper, 1994). 시장지향적인 

기업은 고객의 표현된 요구와 잠재된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우수한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한다(Slater & 

Narver, 1995). 판매에 중점을 둔 명확한 시장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이것은 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인다(Roberts, 1991). Zacca & Alhoqail(2021)은 

시장지향적 기업이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

장하였다. 이러한 문헌에 기초할 때 시장지향적 창업자는 시

장 및 경쟁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높고, 고객의 요구를 보

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자가 창업

할 때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

연구기관 연구자가 시장 및 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높으

면, 창업시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관계를 다음과 같은 가설로 설정하였다.

가설 3: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는 정보접근성이 높을수록 지

각된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4. 네트워크

창업자의 네트워크는 신생 기업의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알

려져 있다. 창업자와 네트워크 파트너와의 상호 작용은 기회

와 경쟁 위협에 대한 정보, 지식 및 전문성을 제공한다(Huang 

et al., 2012; Lin & Si, 2010). 또한 창업자는 네트워크를 활용

하면 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자원과 정보 또는 저렴하게 얻

을 수 없는 자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Peter, 2004). 더 크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진 창업자는 이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으므로 네트워크가 작거나 네트워크의 지원이 적은 

창업자 보다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Brüderl & Preisendörfer, 

1998). 창업자는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 범위를 늘리고 

제한된 비용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자원에 접

근할 수 있다(Dubini & Aldrich, 1991). 창업자는 자신의 네트

워크를 사용하여 자원에 접근하고, 위험을 공유하고, 제품 출

시 속도를 높이고, 비즈니스 개발의 각 단계에서 새로운 정

보,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관계를 획득할 수 있다(Wang et 

al., 2013; Greve & Salaff, 2003). 네트워크는 혁신 기회를 인

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Du et al., 2016), 풍부

한 지식과 참신한 아이디어의 원천이다(Laursen & Salter, 

2006). Patel & Terjesen(2011)은 창업벤처기업이 시장기회를 

식별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지식 및 자원에 접근하

는데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Reagans & McEvily(2003)는 네트워크 범위가 새로운 벤처기업

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Watson(2007)은 네트워크 강도와 기업 생존 사이에 상당한 양

의 관계가 있고, 네트워크 범위와 기업 성장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Dong et al.(2020)은 기업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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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범위가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관계를 확인하였다. 

Banerji & Reimer(2019)는 창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정도가 

창업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

럼 네트워크와 창업성공가능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 문헌

은 없지만 네트워크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 

문헌에 근거할 때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창업성공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

다. 

가설 4: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는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

을수록 지각된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5. 창의적 자기효능감

지식 기반 경제에서 조직이 성공하고 생존하려면 창의적이

고 혁신적이어야 한다(Martins & Terblanche, 2003).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다는 개인의 믿

음인 창의적 자기효능감(creative Self-efficacy)은 창의적 성과

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Bandura, 1994; Tierney & 

Farmer, 2002).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창의적인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Tierney & Farmer, 2002; 

Mathisen & Bronnick, 2009)으로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더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행동에 참여한다(Jiang & Gu, 2017). 

리더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역할

을 하고(Huang et al., 2016), 이것이 창의적 성과를 향상시키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Tierney & Farmer, 2002). 창의

적 자기효능감은 기존 지식과 새로 배운 지식을 결합 및 종

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Sarwat 

& Abbas, 2021). Hallak et al.(2018)은 서비스 기업이 다양한 

고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기업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문헌에서 

예비창업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공가능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헌은 없지만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기

업성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 문헌에 근거할 때 공공연

구기관 연구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활동하고 이는 창업시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

을 높일 것으로 추정된다. 

가설 5: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지각된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성공

가능성은 기술사업화가능성, 기술사업화역량, 정보접근성, 네

트워크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

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결합적으로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개

념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개념적 모형

Ⅲ. 연구 방법

3.1. 측정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 및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 측정문항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이들 

측정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창업성공가능성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을 고려했을 

때 지각하는 창업성공의 확률을 의미한다. Greenley & 

Foxall(1988)과 전타식(2019)의 연구에 기초할 때 창업예정기

업의 성공가능성은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적 성과로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창업성공가능성은 

Greenley & Foxall(1988)과 전타식(2019)에 기초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예측으로 측정하고자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3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기술사업화가능성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

해 Chen et al.(2011)과 Lin et al.(2013)에 기초하여 4개의 문항

을 개발하였다. 

기술사업화역량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획득

하고, 보완적인 지식으로 아이디어를 보강하고, 판매 가능한 

상품을 개발 및 제조하고,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세

스를 수행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를 측정하기 위

해 Lim et al.(2017)과 Chen(2009)에 기초하여 6개의 문항을 개

발하였다.

정보접근성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필요한 시장정보 및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

하기 위해 Parveen et al.(2016)을 기초로 4개의 문항을 개발하

였다. 

네트워크는 연구자가 기관 외부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

해 Chen et al.(2015)과 Daniel et al.(2015)에 기초하여 4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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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자기효능감은 연구자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 

Tierney & Farmer(2002)와 Konga et al.(2018)의 연구에 기초하

여 3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념별 세부적인 측정문항은 

<표 1>과 같다. 

구성개념 측정문항 연구자

기술 

사업화 

가능성

∙(TCP1) 내가 하는 연구와 기술은 기술사업화에       

적당하다.

∙(TCP2) 내가 하는 연구와 기술은 산업화에 

직접 적용 가능하다.

∙(TCP3) 내가 하는 연구와 기술은 기업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TCP4) 내가 하는 연구와 기술은 산업에서 파급력이

매우 큰 것이다.

Chen et al.

(2011),

Lin et al.

(2013)

기술 

사업화 

역량

∙(TCC1) 나는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TCC2)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기술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

∙(TCC3) 나는 내가 하는 연구에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TCC4) 나는 산업체와의 협력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TCC5) 나는 산업체와 협력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TCC6) 나는 시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Lim et al.

(2017),

Chen(2009)

정보 

접근성

∙(IA1) 나는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IA2) 나는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시장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IA3) 나는 필요하다면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파트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IA4) 나는 필요하다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시장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Parveen et al.

(2016)

네트워크

∙(NT1) 나는 우리 연구소(또는 대학) 패밀리기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NT2) 나는 타 연구기관(또는 대학) 연구원

(또는 교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NT3) 나는 우리 연구소(또는 대학)와 관련된 

지원기관의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NT4) 나는 우리 연구소(또는 대학)와 관련된 정부 

및 기관의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hen et al.

(2015),

Daniel et al.

(2015)

창의적 

자기 

효능감

∙(CS1)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에 

능숙하다고 느낀다.

∙(CS2)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내 능력에 대해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CS3)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나는 

타고난 재주가 있다.

Tierney &

Farmer(2002),

Konga et al.

(2018)

창업성공

가능성

∙(SS1) 내가 하는 연구는 시장에 대한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SS2) 내가 하는 연구는 사업아이템을 구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경우 성공할 확률이 있다.

∙(SS3) 내가 하는 연구로 창업을 한다면, 수익성은 

갈수록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Greenley &

Foxall(1988),

전타식(2019)

<표 1> 개념별 측정문항

3.2. 자료수집 및 동일방법편의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인식하는 창업성공가능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에 있는 대학을 포함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에 있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명부를 직접 확보할 수 없어 

공공연구기관 내에 있는 사업화 지원 관련 부서의 도움을 받

아 연구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웹 및 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5월 1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총 114명의 응답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은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Podsakoff et al., 2003). 

Harman의 단일요인검정을 통해 동일방법편의 문제 발생 여부

를 검정할 수 있다(Podsakoff et al., 2003). 주성분 분석결과에

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이 전체 분산의 41.07%로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집된 자료에서 동일방

법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자료분석방법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PLS(partial least squares)분석과 

fsQCA를 사용하였다. PLS분석은 연구모형내 독립변수의 순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PLS분석은 자료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는 분석방법이다(Esposito et al., 2010). PLS분석은 

표본 크기가 작고,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거의 없고, 정확한 

모델 제공이 보장되지 않을 때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Wong, 

2010). fsQCA은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 간의 결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PLS와 같은 전통적인 분산 기반

의 분석방법은 선형성(linearity), 부가효과(additive effects) 및 

단일성(unifinality)의 원칙에 의존한다(Fiss, 2007). 반면, 구성접

근법(configurational approach)인 fsQCA는 비선형성

(nonlinearity), 시너지 효과(synergistic effects) 및 동등성

(equifinality)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석방법이다(Ragin, 2000). 

fsQCA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체 조합 선행조건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선형성, 부가효과 및 단일성의 문제를 

보다 설득력 있게 해결할 수 있다(Skarmeas et al., 2016). 또한 

fsQCA는 관심 결과를 설명하는 가능한 모든 솔루션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 구축에 유용한 분석기법이다(Pappas & 

Woodside, 202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sQCA를 사용하여 공

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의 모든 결합조건을 찾아내고자 한다. Pappas 

& Woodside(2021)에 따르면, 구성접근법인 fsQCA는 관심 결

과와 선행 요인 간의 복잡하고 비대칭적인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fsQCA는 50개 미만의 매우 작은 사례와 수천 개의 매우 

큰 사례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fsQCA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각 변수의 고유한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합솔루션과 독립변수의 조합을 식별하는 것이 목적이다. 

fsQCA는 자료 보정(calibration), 진리표 생성, 구성(솔루션) 계

산, 솔루션 해석의 단계로 이루어진다(Pappas & Woodside, 

2021). 본 연구에서 PLS 분석을 위해 Ringle et al.(2015)의 

SmartPLS 3.0버전이 사용되고, fsQCA에는 fsQCA 3.0이 사용

되었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50대인 연구자가 50.0%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40대가 36.0%이고 30대가 14.0%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근무연수는 10년~20년이 36.0%로 

가장 많았고, 20년이상이 34.2%이었으며, 5년미만이 17.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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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0년미만이 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68.4%이고 대학 소속 연구자가 31.6%인 것으

로 나타났다. 

Ⅳ. 분석 결과

4.1. 측정모델

상관관계 기반의 전통적 분석 방법인 PLS분석은 2단계로 수

행되며, 1단계는 측정모델평가이다. 측정모델평가에서는 구성

개념의 신뢰성(reliability)과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평가된다. 본 연구는 결합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을 이용

하여 구성개념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구성개념의 결합신뢰성은 0.891~0.956으로 표준 

임계치인 0.7(Hair et al., 2017)을 초과한다. 수렴타당성의 검증

은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으로 평가된다. 각 구성개념의 AVE은 0.608~0.843으로 

표준 임계치인 0.5(Hair et al., 2017)를 모두 초과한다(<표 2> 

참조).

구성개념 문항
요인 

적재량
t값 p값

결합 

신뢰성
AVE

기술사업화가능성

TCP1 0.908*** 51.812 0.000

0.915 0.730
TCP2 0.931*** 60.488 0.000

TCP3 0.730*** 9.801 0.000

TCP4 0.835*** 25.164 0.000

기술사업화역량

TCC1 0.795*** 21.308 0.000

0.903 0.608

TCC2 0.828*** 25.420 0.000

TCC3 0.725*** 14.901 0.000

TCC4 0.828*** 18.287 0.000

TCC5 0.794*** 16.377 0.000

TCC6 0.699*** 11.394 0.000

정보접근성

IA1 0.907*** 36.986 0.000

0.956 0.843
IA2 0.919*** 35.822 0.000

IA3 0.917*** 40.128 0.000

IA4 0.930*** 58.369 0.000

네트워크

NT1 0.770*** 12.074 0.000

0.891 0.673
NT2 0.832*** 17.612 0.000

NT3 0.893*** 16.463 0.000

NT4 0.782*** 10.820 0.000

창의적 

자기효능감

CS1 0.873*** 33.117 0.000

0.891 0.732CS2 0.878*** 27.549 0.000

CS3 0.814*** 18.909 0.000

창업성공가능성

SS1 0.860*** 31.520 0.000

0.920 0.794SS2 0.911*** 45.980 0.000

SS3 0.901*** 45.856 0.000

<표 2> 신뢰성 및 수렴타당성

주) * : p<0.10, ** : p<0.05, *** : p<0.01

Fornell & Larcker(1981)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별타당성을 

평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구성개념의 AVE의 제곱근

이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관관계 계수 보다 높다면 판별타당

성이 만족된다고 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표 3>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구성개념은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으로 판별타당성 검정을 보완하

기 위해 HMTM(Heterotrait-Monotrait Ratio of Correlations)이 사

용되었다(Henseler et al., 2015). HTMT 값이 0.85이하이면 판

별타당성이 만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에서 HTMT

값은 0.341~0.796으로 0.8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판별타당성이 만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판별타당성

구성개념 1 2 3 4 5 6

1. 기술사업화가능성 0.854 　 　 　 　 　

2. 기술사업화역량 0.681 0.780 　 　 　 　

3. 정보접근성 0.552 0.708 0.918 　 　 　

4. 네트워크 0.309 0.459 0.456 0.820 　 　

5. 창의적 자기효능감 0.315 0.493 0.309 0.311 0.855 　

6. 창업성공가능성 0.716 0.579 0.429 0.326 0.429 0.891

주) 대각선은 AVE의 제곱근값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ices)는 모델이 표본 자료에 얼마

나 적합한가를 나타내 주는 값이다(McDonald & Ho, 2002).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절대적합지수 

중의 하나로 관찰된 상관관계와 예측된 상관관계 간의 표준

편차로 정의된다. 이 값이 0.10보다 작으면 모델이 자료에 잘 

맞는 것으로 간주된다(Hu & Bentler, 1998). 본 연구는 SRMR

를 PLS분석에서 모델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하였다

(Henseler, 2018). 본 연구에서 구조모델의 SRMR은 0.074로 나

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모형이 적합한 모형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한편, 결정계수( )는 모델의 예측정확도 측정치이다

(Hair Jr et al., 2014). Falk & Miller(1992)이 값이 0.1을 초과할 

것을 권장하였다. PLS에서  이 0.60 이상이면 상당한 수준

의 예측정확도를 가지고, 0.33이면 중간 수준의 예측정확도를 

가지며, 0.19이상이면 약한 수준의 예측정확도를 가진다는 의

미이다(Hair et al., 2011; Chin, 1998). 본 연구에서  은 0.564

로 0.33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사업화가능성, 

기술사업화역량, 정보접근성, 네트워크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

이 창업성공가능성을 56.4%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측관련성 효과의 크기는 교차 검증된 중복성

(cross-validated redundancy)(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Hair Jr 

et al., 2014). 이 값이 0보다 크면 예측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Henseler et al., 2009).  이 모두 0.227이상이었고, 

이것은 추정모델의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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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조모델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표 4>와 같다. PLS분석결과, 기술사업화가능성은 5% 유의수

준에서 창업성공가능성(β=0.614, t값=6.033, p값=0.000)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연구자의 보유기술 사업화가능성이 

높을수록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가설 1을 채택하는 결과이다. 또한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5% 유의수준에서 창업성공가능성(β=0.196, t값=3.151, p값

=0.000)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연구자의 창의적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가설 5를 채택하는 결과이다. 반면, 기술사업화

역량은 5% 유의수준에서 창업성공가능성(β=0.069, t값=0.539, 

p값=0.590)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보접근성도 

5% 유의수준에서 창업성공가능성(β=-0.049, t값=0.621, p값

=0.535)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도 5% 유의수준에서 창업성공가능성(β=0.066, t값=0.946, p값

=0.344)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가설 2, 가

설 3 및 가설 4를 기각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공공연구기

관 연구자의 기술사업화역량, 정보접근성 및 네트워크는 창업

성공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공공연구

기관 연구자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아 기술사업화역량, 정보접

근성 및 네트워크 정도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술이 사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창업성공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구조모델

경로 경로계수 t값 p값

가설1 : 기술사업화가능성 → 창업성공가능성 0.614*** 6.033 0.000

가설2 : 기술사업화역량 → 창업성공가능성 0.069nsnsns 0.539 0.590

가설3 : 정보접근성 → 창업성공가능성 -0.049nsnsns 0.621 0.535

가설4 : 네트워크 → 창업성공가능성 0.066nsnsns 0.946 0.344

가설5 : 창의적 자기효능감 → 창업성공가능성 0.196*** 3.151 0.002


(창업성공가능성)=0.564

주) * : p<0.10, ** : p<0.05, *** : p<0.01, ns: 비유의적

4.3. 퍼지집합 질적비교분석(fsQCA) 결과

전통적인 상관관계 기반 접근법인 PLS는 모델에서 변수 간

의 순효과를 분석하는 반면 fsQCA는 결과와 그 결과의 선행

요인간의 복합적이고 비대칭적인 관계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Pappas & Woodside, 2021). 본 연구에서는 모델 내 세 변

수 이상의 결합적 효과를 분석할 수 없는 PLS분석이 갖는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fsQCA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fsQCA는 각 사례를 원인조건(causal condition)과 결과(outcome)

의 조합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결과는 연구자가 지각하

는 창업성공가능성이다. 원인조건은 잠재적으로 창업성공가능

성을 이끄는 요인이며, 본 연구에서 이러한 요인은 기술사업

화가능성, 기술사업화역량, 정보접근성, 네트워크, 창의적 자

기효능감 등 5개 요인이다.

fsQCA는 원인조건과 결과가 단일 항목일 때 분석이 가능하

다(Cruz-Ros et al., 2021). 따라서 먼저 여러 항목으로 측정된 

각 원인조건과 결과를 단일 항목으로 변환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산술평균을 사용하여 각각의 원인조건과 결과를 단일 

항목으로 변환하였다. fsQCA를 위해서는 먼저 원인조건과 결

과를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 퍼지집합(fussy set)으로 교정

(calibrate)해야 한다(Ragin, 2008). 본 연구에서는 fsQCA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여 단일 항목으로 변환된 원인조건과 결과를 

퍼지집합으로 교정하였다. 이 때 원인조건과 결과가 리커트 5

점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교정을 위한 임계치로 4, 3, 2

를 사용하였다(Pappas & Woodside, 2021). 여기서 4는 완전소

속 임계치로 설정하였고, 2는 완전비소속 임계치로 설정하였

으며, 3은 교차점으로 설정하였다. 

fsQCA는 교정 후 필요조건을 분석할 수 있다. <표 5>는 필

요조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술사업화가능성, 기술사업화역

량, 네트워크,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일관성(consistency)은 0.8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이 원인변수들이 결과변수인 창업

성공가능성에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Ragin, 2008). 긍정의 정보접근성, 부정의 기술사업화가능성, 

부정의 기술사업화역량, 부정의 정보접근성, 부정의 네트워크, 

부정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일관성은 0.8 보다 낮게 나타났

고, 이것은 이 원인변수들이 다른 원인변수와 결합하여 결과

변수인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Ragin, 2008).

검증된 조건 일관성(consistency) 설명력coverage)

기술사업화가능성 0.902986 0.932077

~기술사업화가능성 0.274254 0.868665

기술사업화역량 0.868169 0.903494

~기술사업화역량 0.285408 0.881964

정보접근성 0.674930 0.936523

~정보접근성 0.480901 0.852917

네트워크 0.897240 0.859936

~네트워크 0.221746 0.919626

창의적 자기효능감 0.887211 0.894976

~창의적 자기효능감 0.265127 0.904304

<표 5> 필요조건 분석결과

주) ~ : 부정을 의미함.

다음 단계로 복합솔루션(complex solution)을 계산하기 위해 

진리표(truth table)가 생성되었으며, 이 진리표를 빈도와 일관

성(consistency)에 따라 정렬하였다(Pappas & Woodside, 2021). 

진리표 생성시 빈도 컷오프는 사례 수가 없거나 적은 구성을 

추가분석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표본 크기에 맞게 1을 적용

시켰으며(Fiss, 2011; Ragin, 2008), 일관성 컷오프(consistency 

cutoff)는 결과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지 또는 포함되는지에 대

한 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최소 권장 일관성 컷오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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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이다(Rihoux & Ragin, 2008).

진리표를 분석한 후 복합솔루션(complex solution)을 계산하

였다(Ragin 2008). fsQCA는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원인조건의 조합인 솔루션을 찾아내는 분석이다. <표 

6>는 복합솔루션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창업성공가능성이 생

성되기 위해서는 3개의 구성(솔루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나

타내 준다. <표 6>에서 2개의 검은색 원(●●)은 핵심조건

(core condition)을 표시한 것이고, 1개의 검은색 원(●)은 주변

조건(peripheral condition)을 표시한 것이다. 핵심조건은 중간솔

루션(intermediate solution)과 간결솔루션(parsimonious solution)

에서 모두 나타나는 원인조건이고, 주변조건은 간결솔루션에

서만 나타나는 원인조건이다(Fiss, 2011). fsQCA결과에서 전반

적 일관성(overall solution coverage)은 0.951로 권장수준인 

0.8(Ragin, 2008)을 초과하고, 전반적 설명력(overall solution 

coverage)은 0.823으로 권장수준이 0.1(Ragin, 2008)를 초과한

다. 전반적 설명력은 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유사한 것이다

(Woodside, 2013). 이 원인조건 구성(솔루션)은 Ragin(2008)이 

제안한 최소 전반적 설명력과 전반적 일관성 기준을 충족한

다. 이 분석결과는 3가지 원인조건 구성이 결과의 대부분

(82.3%)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단일 원인조건 

구성의 설명력은 0.372~0.763이다. fsQCA에서 세 가지 원인조

건 구성이 생성되었으며, 일관성은 0.934~0.958로 모두 일관성 

임계값(0.8)을 초과한다(Ragin, 2008). 

세부적으로 첫 번째 원인조건 구성(솔루션1)은 높은 기술사

업화가능성, 높은 기술사업화역량 및 높은 창의적 자기효능감

이 존재한다면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

여준다. 특히 이 솔루션에서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을 결정

하는 핵심조건은 기술사업화가능성, 기술사업화역량 및 창의

적 자기효능감의 존재로 나타났다. 즉, 기술사업화가능성, 기

술사업화역량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서 특히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창의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솔루션의 일관성은 0.958로 권장수준인 0.80(Ragin, 

2008) 보다 훨씬 높고, 설명력은 0.763(76.3%)으로 권장수준인 

0.1(Ragin, 2008) 보다 매우 높다. 이 결과는 공공연구기관 연

구자가 보유한 기술사업화가능성이 높고, 연구자의 기술사업

화역량이 높으면서, 연구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연구자가 지각하는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솔루션2는 높은 기술사업화가능성, 높은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낮은 정보접근성이 높은 창업성공가능성을 발생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솔루션에서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

을 결정하는 핵심조건은 기술사업화가능성과 창의적 자기효

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솔루션의 일관성은 0.952로 권장

수준이 0.8 보다 높고, 설명력은 0.397(39.7%)로 권장수준인 

0.1 보다 높다. 이 결과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정보접근성

이 낮지만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사업화가능성과 창의

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창업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 솔루션에서는 기술사업화가능성과 창의적 자기효능

감이 창업성공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조건이다. 

솔루션3은 높은 기술사업화역량, 높은 네트워크, 높은 창의

적 자기효능감 및 낮은 정보접근성이 높은 창업성공가능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솔루션에서는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조건이 기술사업화역량과 창

의적 자기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성이 0.934로 권장

수준인 0.8보다 훨씬 높고, 설명력은 0.372로 권장수준인 0.1

보다 높다. 이 결과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보접근성이 

부재하지만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사업화역량이 높고,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을 

때 창업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설명력이 가장 높은 솔루션은 솔루션1(76.3%)로 

기술사업화가능성이 높고 기술사업화역량이 높으면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사업화가능성, 기술사

업화역량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

을 결정하는 핵심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

(configuration)

솔루션(solutions)

1 2 3

기술사업화가능성 ●● ●●

기술사업화역량 ●● ●●

정보접근성 ⓧ ⓧ

네트워크 ●

창의적 자기효능감 ●● ●● ●●

일관성(consistency) 0.9583 0.9524 0.9343

설명력(raw coverage) 0.7629 0.3966 0.3718

고유설명력(unique coverage) 0.4016 0.0353 0.0247

전반적 일관성 0.9512

전반적 설명력 0.8229

<표 6> fsQCA 결과

주) 검은색 원(●)은 요인의 존재를 나타내고, X가 교차된 원(ⓧ)은 요인의 부재를 

나타내며, 빈칸은 요인의 존재 또는 부재일 수 있음을 나타냄. 원 2개(●● 또는 

ⓧⓧ)은 핵심조건을 원 1개(●또는 ⓧ)은 주변조건을 의미함.

추가적으로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을 위해 SPSS를 활

용하여 기술사업화가능성, 기술사업화역량, 정보접근성, 네트

워크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업성공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 결과에서 

기술사업화가능성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업성공가능성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술사업화역량, 정보접근성 

및 네트워크는 창업성공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F값

(p값)

 

(Adjusted  )

-1.373E-16(0.065)ns 　

25.273

(0.000)

0.539

(0.518)

기술사업화가능성 0.611(0.089)*** 0.611

기술사업화역량 0.043(0.115)ns 0.043

정보접근성 -0.018(0.096)ns -0.018

네트워크 0.004(0.078)ns 0.004

창의적 자기효능감 0.223(0.079)*** 0.223

종속변수 : 창업성공가능성

<표 7> 다중회귀분석결과

주) * : p<0.10, ** : p<0.05, *** : p<0.01, ns: 비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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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관점에서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의 순효과와 결합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기존 문헌을 기초로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 결정

요인을 검토하고,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간의 개념적인 관

계를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은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공공연구기

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114

개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PLS 분석방법은 창업성공가능성 결

정요인의 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fsQCA는 창업

성공가능성 결정요인의 결합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

었다. PLS 분석결과에서 기술사업화가능성과 창의적 자기효

능감은 창업성공가능성에 독립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기술사업화역량, 정보접근성 

및 네트워크는 창업성공가능성에 독립적으로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 한편, fsQCA결과에서 기술사업화가능성, 

기술사업화역량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창업성공가

능성이 높아지는 결합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접근성

이 낮지만, 기술사업화가능성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접근성

이 부재하지만 기술사업화역량,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네트워

크가 높으면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학술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여하였다. 첫째,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탐색하고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최근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이 장려되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

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지각된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이 무엇인지를 기존의 창업 관련 문헌을 통해 탐색하고, 수집

된 자료를 기반으로 검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둘째,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 요인의 순효과와 결합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문헌에서는 전통적인 상관관계 기

반의 정량적 분석을 활용해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순효과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존 전통적인 

상관관계 기반의 분석방법인 PLS 분석뿐만 아니라 정량적 분

석방법과 정성적 분석방법을 혼합한 분석방법인 fsQCA를 통

해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결합적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업성

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조건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독립적으로 창업성공가능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가능성, 

기술사업화역량 및 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원인조건과 결합하

여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원인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공

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업성공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조건이라는 점에서 연구자가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스스로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려는 노력

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 및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자 중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연구자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fsQCA 분석에서 도출된 3개의 솔루션을 

살펴보면,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3개의 솔루션에 모두 포함되

어 있다. 또한 3개의 솔루션에서 모두 핵심조건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다른 조건과 결합하여 

창업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조건이면서 다른 조건들 보다 

더 중요한 핵심조건이기 때문에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연구자들이 창업할 때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한편, PLS 분석에서도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업성공

가능성에 독립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

과에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는 자신이 창업할 때 창의적 자

기효능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

건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창업 전에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사

업화가능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창업 기

반 기술의 사업화가능성이 없다면 그 기술에 기반한 창업성

공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분석에서도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창업성공가능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창

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가능성이 얼마

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기술

사업화가능성만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역량 및 창의

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야 한다. 기술사업화가능성은 기술사업

화역량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결합적으로 창업성공가능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기술사업화가능성은 

창업성공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조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

건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가능성이다. 

셋째,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실제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정보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fsQCA분석

에서 솔루션2와 솔루션3은 정보접근성이 낮으면서 다른 조건

이 높을 때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

른 관점에서 보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중에서 일부

(37.15%~39.66%)가 정보접근성이 낮은데도 자신이 보유한 기

술사업화가능성, 기술사업화역량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

업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결과이다. 이처럼 공공연구기

관 연구자는 시장 및 기업 정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결과로 보여진다. 기존 문헌(Day, 1994; Ahlvik & 

Björkman, 2015; Zacca & Alhoqail, 2021)에서 시장 및 기업 정

보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첨단기술이라고 

하더라고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성공하

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황경연·성을현

116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7 No.1

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에 독립적

으로 그리고 결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의

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

계를 갖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연구

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국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과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한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수가 크지 않아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

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자 소속 집단에 따른 차이

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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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t effect and the combined effect of the determinants of the likelihood of start-up success 

of researchers at public research institute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the determinants of the researcher's likelihood of start-up 

success were reviewed, and a concep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terminants of the likelihood of start-up success was establishe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targeting researchers at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a total of 114 data were collected. The 

partial least squares (PLS)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net effect of the likelihood of start-up success determinant, and the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was used to analyze the combined effect of the likelihood of start-up success 

determinant. In the PLS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bability and creative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dependently on the likelihood of start-up success. In the fsQCA results, we found a combined effect of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start-up success whe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babil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and creative self-efficacy were high. These research results provide academic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the 

likelihood of start-up success of researchers in public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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